
지역, 사회, 직원복지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건설사회적기업

의 이상적인 사례

2007년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2001년부터 시민들의 주

거복지증진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함께한 강혜경대표는 2010

년 2월 예비사회적기업 인가를 받아 건설사회적기업 ㈜희망하우징

을 출범시켰다. 2017년 기준으로 10명의 직원들이 64개 협력업체

와 38개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관할하며 연간 

7백여 채의 집수리 작업을 하는 ㈜희망하우징에서 2014년부터 대

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강혜경 대표는 전국적인 업무협약으로 지방 

출장 등 전체 공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협력업체들과의 상생계약으로 극복했으며, 전체적인 경기의 

침체로 사회적기업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낸 2017년을 오히려 잠재

력 발산의 시기로 삼고자 설계부문 전문가를 고용한 강 대표는 앞으

로 설계, 시공, AS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

고 한다. 한지공예강사출신인 강 대표는 방수기능사, 도장기능사, 주

택에너지진단사 등 자격을 취득하면서 여성 리더가 건축공사에 전

문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부 공사에 불리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뜨려 나갔다. 또한 여성의 섬세함으로 가정살림에 일가견이 있었

기에 실내건축과 주택개보수, 마을환경개선, 그리고 도시재생분야에

서도 인정받았다는 강 대표는 지난해 11월 동작구 대방동에서 

2012년부터 진행해온 키움증권의 지원을 받아 주민들과 함께 마을

환경개선프로젝트인 벽화그리기를 진행하며 큰 호응을 받았다. 

2012년 1월까지는 서울시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예비사회적기업으

로서 받았지만, 2012년 2월부터 당해 9월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후 보장된 직원급여 지원정책을 받지 않고 자립한 강 대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설립이 자유로우나 국가로부터 지원이 없

Heemang Hous-

ing was estab-

lished in Febru-

ary 2010 as a 

social enterprise. 

The team of less 

than 10 staff has 

provided house 

repair services 

for yearly 700 

households from 

Seoul to Jeju Is-

land in coopera-

tion with 64 part-

ners and 38 

networks nation-

wide for the last 7 years. Having taken over the leader’s role in 

2014, Gang hired specialists in design and they are pushing 

forward realization of its one-stop-service that can cover from 

design and construction to after care. Gang has a number of 

certificates related to waterproof, painting and housing energy 

analysis and proved her talent and ability in house repair and 

village and urban regenerations. She is also credited for bench-

marking the social enterprise systems in Japan where establish-

ing a one is easy but there is no government support instead; it 

strengthens independence of social enterprises and Gang used 

는 일본의 체계를 벤치마킹해, 약간의 사회보험료지원을 제외하고 

국가 대신 사회와 함께 자립하고자 수익활동을 병행하며 기업 이익 

중 관내 취약계층 자녀들의 장학사업, 직원복지에 활용하며 성장했

다고 한다. 

마포 가좌에 새 지점 둥지 틀고, 주민이 자립하는 지역하우

징 문화 만들 예정

2010년 개업 당시 연매출액 2억 8천 원에서 2016년 24억 원까지 

성장한 ㈜희망하우징은 현재까지 서울형 희망의 집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작구의 사회적경제특구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해 2

천 5백만 원의 적은 예산지원이지만 커피바리스타교육을 하는 한국

씨니어연합, 육아교육돌봄사업을 하는 이로운발전소와 함께 사회적

경제특구예비사업에 선정된 3개 기업인 ㈜희망하우징은 집수리와 

함께 배우는 셀프시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 대표는 주로 경보

수인 형광등과 스위치 교체, 변기수압관련부속 및 손잡이교체와 중

보수인 도배장판작업을 교육할 예

정이었는데, 처음 계획인 셀프시공

교육장소 공간 임차대신 주민이 직

접 참여해 배우고 취약계층의 집수

리를 병행하며 참여하는 실습의 형

태로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동작사

회적경제특구 예비사업 단장인 강 

대표는 주민이 참여하는 이 3가지 

사업 분야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 더 나아가 이 특구

사업이 올해 본 사업에 선정되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많은 가구들을 시

공할 수 있기에, 강 대표는 상도4동 

도시재생센터와도 협의하여 비전문

가들로 구성된 주민위원회에게 전

문가로서 조언하고 협업하여 더 좋

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한

the profits generated through various projects for children from 

hard-up families and staff welfare. It is notable that Heemang 

Housing has grown to yield yearly 2.4 billion won (USD$2.2m) 

sales as of 2016 from 280,000 won in 2010. Last year, Hee-

mang Housing was appointed for the Social Economic Special 

Zone Project alongside the Korea Senior’s Association and the 

Beneficial Power Plant. As part of this project, the company is 

carrying out training for house repair DIY covering from as light 

a work as changing florescent light to a heavy work like paper-

ing the walls. Quite recently, Gang secured a 69 square meter 

space through a project related to the Gajwa Happy Housing 

(managed by the LH) and 2 staff is currently carrying out inte-

rior services for the residents of the happy housing; this is the 

first case as a social enterprise. Heemang Housing is offering 

repairing services at a 15% less cost than the market price or 

정부와 공기업이 주도하는 사회공공사업은 큰 그림으로 주도되고 있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들과 사회적

기업의 활동은 세부 사항을 보완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연대인 사회적기업의 태생적 취약성

을 협력업체들과 지역사회와의 협동으로 극복해 나가고, 지역주민의 생활개선사례로 기업 내 성장의 내실을 다져가는 순기능도 있

다. 전문성을 보완하여 건설 분야에서 원스톱 기업으로 거듭난 ㈜희망하우징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환경을 개선하며 수익을 추구

하는 건설사회적기업의 모범사례이다. 

봉사정신과 경제성의 조직력으로 

건설사회적기업의 유익한 존재가치를 보여주다
“설립 9주년 맞이한 ‘희망의 하우징’, 사회적 연대의 협의와 환원의 가치를 알린 기업”

“Excellence comes from social minded and business acumen”  
글 ┃ 정재헌 기자 jjh05220@naver.com

Social Enterprise
>   ㈜희망하우징 강혜경 대표

▲ ㈜희망하우징 강혜경 대표  

Gang Hye-gyeong, CEO of Heemang Housing



다. 강 대표가 준비하고 있

는 또 하나의 사업은 2017

년 12월 마포에 새 지점을 

내고 시작한 가좌행복주택 

관련사업이다. LH에서 사

회적 기업에 30%의 입주

할인조건으로 1층 12개 상

가 공간 중 1개를 대여하

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공모전에 선정되어 

입주하게 되었다는 강 대

표는 현재 실 평수 21평 

공간에 인테리어 매장을 

만들어 직원 2명이 근무 중이라고 한다. 실내건축사업으로는 첫 사

회적 기업 입주이자 LH프랜즈라는 이름으로 가좌행복주택 입주민

들을 위한 경보수, 중보수, 셀프시공 시스템교육을 만드는 중인 강 

대표는 동작구에서 8년간 진행해온 포트폴리오 설명만으로 단 30분 

만에 작성한 공모계획서가 심사위원들을 설득시켜 6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되었다고 전한다. 

고령화사회에 적합한 자격 갖추고 복지·보육영역으로 확대

시키는 주거복지 전략 준비 중

강 대표는 사회적 기업이 더 취약한 이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구조

로서, 같은 값에 더 좋은 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시공비를 15%이

상 절약해주기도 하며 전수조사 후 형편이 좋지 않을 경우는 재능기

부로서 무료로 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전한다. 또한 이렇게 쌓은 노

하우로 일반주택공사 의뢰가 이어지면서 동종업계도 성장하여, 

2010년 3개에 불과했던 서울의 건설사회적기업이 8년 동안 약 38

개로 증가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하우징 

기술 외에도 지역 도시재생 과정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안전 불감증

에 경각심을 갖고 민간자격증인 안전관리교육지도사를 취득했으며, 

고령화시대로 가는 사회구성원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

인교육지도사,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는 분노조절상담사, 현대 사회

에 꼭 필요한 도시재생활동가 교육을 지난 12월 모두 이수했다고 

한다. 강 대표는 본래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 자격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가정 형편상 상고에 진학했었던 강 대표

는, 35세로 대학에 입학하는 엄마를 보며 학원 없이도 자발적으로 

공부해 대학에 진학한 딸을 보며 느낀 성취감이 컸다고 한다. 그래

서 이 기쁨을 경력단절여성 직원들에게도 나눠주고자, 그리고 고졸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직원 대학보내기프로젝트인 방통대 

학자금 지원규정을 만들었다. 강 대표는 공부하는 직원들이 많이 모

여 사업적인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설계가 가능한 회사라는 

장점을 살려 기업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전한다. 성공적인 창립 10주

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조급해하지 않고 더 멀리 보고 전진해, 지역

사회와 기업이 돈독한 관계로 동반성장하고 사회경제를 성장시키겠

다는 강 대표의 ㈜희망하우징과 같은 사회적 기업이 더 늘어나도록 

2018년에도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absolutely free for those who cannot afford. The company also 

has made contribution to increasing the number of social enter-

prises to 38 in the construction field for the last 8 years. As in-

dustrious as ant is, Gang used spare time to have obtained a 

certificate relating to safety management, social welfare and 

childcare, and has passed a number of courses relating to anger 

management, senior training instructors and urban regeneration 

activists. To further push forward her zeal in learning, she re-

cently introduced ‘open university tuition fee support plan’ for 

high-school graduate employees of Heemang Housing. She ex-

pects that this will strengthen the overall capabilities of the staff 

and make contribution to growing the social enterprise busi-

nesses in Korea. 

Note: <Power Korea> “rewrites” the Korean article in Eng-

lish “concisely” for native English speakers and staff of 

foreign missions in Korea.


